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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헌법재판관 물갈이 첫발… 진보벨트 흔들 법무뉴스

-이선애·이석태 후임 인선 절차 착수

-대법원·헌재 수장도 교체 예정 ‘격변’

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하는 헌법재판

관 후보 천거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. 올해 

9월과 11월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교

체도 예정돼 있는 등 사법부 지형에 큰 변화가 

예상된다.

대법원은 오는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

이선애·이석태 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해 이

달 6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

고 4일 밝혔다. 천거 대상자는 판사·검사·변

호사 등 경력이 15년 이상인 40세 이상 법조

인이다.

대법원은 천거 기간 종료 후 심사에 동의한 

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헌

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. 후

보추천위에서 최종 후보군을 추리면 김명수 

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

다.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

이, 3명은 국회가,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해 임

명된다.

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 비당연직 

외부위원 위촉을 위한 추천도 6~12일 받는

다. 후보추천위원은 선임대법관, 법원행정처

장, 대한변호사협회장, 한국법학교수회장, 법

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

위원과 4명의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.

두 재판관 교체를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 

사법부 인적 구성에는 대변화가 일어날 전망

이다.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헌재소

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전원이 윤석열정부

에서 교체된다.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

명이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데, 이러한 지형

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. 사형제 헌법소

원,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권한쟁

의심판 등 헌재가 심리 중인 주요 사건도 재판

관 교체 전 결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장기화

할 가능성이 있다.

대법원에서도 올해 7월 조재연·박정화 대법

관,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된다. 

윤 대통령 임기 동안 바뀌는 대법관은 총 13

명으로 이미 지난해 말 오석준 대법관이 임명

됐다.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2017년 

취임해 진보 색채가 짙은 대법원을 이끌어왔

던 김 대법원장이 교체되면 대법원이 보수화

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.


